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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Yangno and Yakseongga of Jejung Sinpyeon 

1Lee Junghua
1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Jejung Sinpyeon (New Edi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is a medical book that was compiled in order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Donguibogam (Exemplar of Korean Medicine), to improve and offer prescriptions suitable for new diseases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and simply to publish new medical books.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Yakseongga of Jejung Sinpyeon (a book of medicine written by Kang Myeong‐gil in 1799, the 23rd year

of the reign of King Jeongjo of the Joseon Dynasty), it was found that a total of 303 lines had been quoted from Wan‐bing‐hui‐chun

of the Ming Dynasty of China] and Dongeui Susebowon and that 83 lines had been newly inserted by the author. Of the 303 lines, 296

were quoted from Dongeui Susebowon, and only seven from Wan‐bing‐hui‐chun. This means that the author of Jejung Sinpyeon

chiefly used Dongeui Susebowon as the source of Yakseongga quoted therein. 275 lines, or 76%, of a total of 386 lines of Yakseongga

of Jejung Sinpyeon, have their Korean names marked. Medicinal herbs marked as Chinese herbs number 83 out of 386. Among the 83

herbs named, one belongs to the part newly inserted by the author, while the remaining 82 are quoted from Yakseongga.

The foregoing suggests that the author expected that the knowledge could be used by people easily based on an effort to make it

localized knowledge, although Yakseongga was compiled based on quotations from Chinese literature. Yakseongga of Jejung Sinpyeon

has significant value as the country’s first State‐compiled book of medicine to contain Yakseon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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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濟衆新編』은 內醫院 首醫였던 康命吉에 의해 편찬되었

다. 『濟衆新編』은 正祖가 春邸에 있을 때 康命吉에게 집

필을 命하였고 1799(正祖 23년)년 비로소 완성되어 鑄字
所에 의해 木版本으로 刊行 배포되었다.1) 正祖는 朝鮮의

왕으로는 처음으로 『壽民妙詮』이라는 의학문헌을 직접

집필한바 있는 醫學에 관심과 조예가 깊었던 왕으로 『東
醫寶鑑』의 단점을 극복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서의 편

찬을 康命吉에게 요구하고 본인이 직접 편찬에 관여하였

다.2) 

1) "本朝의 醫書로는 許俊의 東醫寶鑑이 가장 자상하나 내용이 번다
하고 뜻이 중복되며 빠진 것도 많았다. 내가 정리하고 손질하여
凡例를 만들어 壽民妙詮 9권을 편찬하고 다시 내의원에 명하여
여러 秘方을 널리 채집하여 번잡한 것은 삭제하고 요점을 취하게
하였으며 사이에 經驗方을 첨부하여 별도의 실행할 수 있는 책을
만들었다. 여러 번 원고를 바꾸어 완성하지 못하다가 내가 즉위한
지 24년 되던 해에 비로소 완성하였다. 原編 8권과 目錄 1권이다.
風, 寒, 暑, 濕으로부터 「藥性歌」에 이르기까지 모두 70項目인데
項目마다 먼저 맥결, 形證을 서술하고 다음에 合用方藥을 붙여서
시골벽지의 백성들도 책을 한번 보기만 하면 훤히 알 수 있도록
하고『濟衆新編』이라 이름하였다. 鑄字所에서 인쇄하여 반포하도
록 하였다." (正祖대왕 저, 신승운 역, 국역 홍재전서, 민족문화추
진회, 2000. pp.287-288.)

2) …상략 本朝의 의학 서적으로는 오직 許浚의 『東醫寶鑑』이 가장
상세하다고 일컬어져 왔으나 글이 번거롭고 내용이 중복되는가 하
면 소홀히 다루거나 빠뜨린 부분이 또한 많았다. 이에 상이 여기
에 교정을 가하고 凡例를 붙여 『壽民竗詮』 9卷을 만들어 낸 다
음 다시 내의원에 명하여 여러 처방들을 채집해서 번잡스러운 것
은 삭제하고 요점만 취한 뒤 經驗方을 그 사이에 첨부해서 세상에
유행시킬 수 있는 책 1部를 따로 편집하게 하였다. 그러나 몇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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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老」 處方

소임죽(蘇荏粥) 삼선죽(三仙粥) 귤행환(橘杏丸) 연총음(連蔥飮)

연자죽(蓮子粥) 행도죽(杏桃粥) 소행죽(蘇杏粥) 진자죽(榛子粥)

산사죽(山査粥) 율자죽(栗子粥) 모과죽(木果粥) 홍시죽(紅柿粥)

백시죽(白柿粥) 이청음(梨菁飮) 계속음(桂粟飮) 의이음(薏苡飮)

영수당(寧嗽糖) 우골고(牛骨膏) 설리고(雪梨膏) 이붕고(梨硼膏)

계초정(桂椒錠) 오과다(五果茶)

〈表 1-1〉 『濟衆新編』에 수록된 「養老」 處方

『濟衆新編』은 8권5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내용은 전체

70개의 項目으로 기술하고 있다. 『東醫寶鑑』의 項目 중
『濟衆新編』에서 수용하고 있는 項目의 출입을 살펴보니, 

『濟衆新編』에서는 『東醫寶鑑』의 105개의 項目 중 39개

의 項目을 삭제하고 61%인 66개의 項目을 수용하였으며, 

여기에 새롭게 4개의 項目을 추가하여 총 70項目으로 구성

하였다. 추가된 4개의 項目은 권 7의「痘疹」, 「麻疹」, 

「養老」와 권 8의 「藥性歌」이다. 

『濟衆新編』의 70개 項目 구성 중 가장 큰 특징은 「養
老」와 「藥性歌」이다.  이 같은 특징은 지금껏 구체적으

로 별도의 項目을 이룬 적 없는 「養老」 부분을 독립된

項目으로 표출시켰다는 점과, 우리나라 관찬 의서에 처음으

로 「藥性歌」를 수록하였다는 점이다.  

『濟衆新編』에 대한 연구는 학위논문3)과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4)이 수록되어있으나 「養老」와 「藥性歌」에 대

한 가치와 영향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濟衆新編』「藥性歌」에 대한 서지적 고찰5)이

한편 있을 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濟衆新編』「養老」와 「藥性歌」의

고찰을 통해, 조선후기 의학문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

으로 알려져 있는 『濟衆新編』의 가치와 성과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濟衆新編』권7의 수록된 「養老」와 권8의

「藥性歌」로 이며,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濟衆新編』에

서의 「養老」의 項目의 독립과 그 원인과 수록 處方을 살

펴본다. 둘째, 『濟衆新編』「藥性歌」를 『壽世保元』과

『萬病回春』의 「藥性歌」와 대조하여 그 연관성을 밝히

고, 『濟衆新編』 이후 간행된 조선 후기 「藥性歌」 수록

문헌을 조사하여 그 영향을 밝힌다. 셋째, 『濟衆新編』

「藥性歌」에 수록된 약재의 한글 疏註의 주목하여 이에

관한 특징을 살핀다. 

Ⅱ. 본  론

 1. 『濟衆新編』의 「養老」

 『濟衆新編』卷 7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養老」가

독립 項目으로 되어있다. 이는 한의학의 대표 문헌인 『東
醫寶鑑』에서도 독립되어 기술되지 않은 것으로 독창적인

예이다. 이와 비슷한 예를 찾자면, 의학문헌 중 『鄕藥集成
方』 卷 75의「補遺」에 수록되어있는 ‘神仙方序’, ‘神
仙諸方’, ‘神仙去三尸九蟲法’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수

록된 내용을 보면, ‘처방대로 약을 만들어 제정한 날자 만

큼 먹으면 오래 살 뿐 아니라 하루에 오 백리나 천리를 가

고 또 진인이나 신선이 된다’라고 기술하면서 오래 사는

법 늙지 않는 법 등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

된 내용은 단순히 늙지 않고 장수하는 하나의 處方들6)을

례에 걸쳐 원고 수정 작업을 계속해 오다가 상이 즉위한 지 24년
이 되는 때에 이르러서야 책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朝鮮王朝實錄
正祖 52권, 23년(1799 기미) 12월 11일(갑오) 1번째 기사.『濟衆新
編』이 완성되다. -국사편판위윈회, 朝鮮王朝實錄 홈페이지 내용
참고 http://sillok.history.go.kr. 참고)

3) 김종열, 제중신편의 연구,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3.
지창영, 제중신편을 통해 살펴본 康命吉의 의학사상. 경희대학교석
사학위논문, 2000.

지창영, 제중신편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
4) 金大源, 康命吉의 濟衆新編, 한국보건사학회지. 제3권제1호. 1995.,

한국보건사학회. pp.5-10.
金鍾烈 ․ 朴贊國, 濟衆新編의 硏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V.6.
1992., pp.70-88.
金澔, 正祖代의 의료정책과 濟衆新編의 간행. 大韓原典醫史學會
誌. 2권2호. 1999.

지창영, 김남일, 濟衆新編을 통해 살펴본 康命吉의 의학사상. 慶熙
韓醫大論文集. 21권1호 경희대학교, 1998. 慶熙大學校韓醫科大學韓
醫學硏究所. pp.91-104.

지창영, 濟衆新編의 인용방식에 대한 연구, 韓國醫史學會誌. 21권1
호. 2008. pp.83-88

지창영, 제중신편과 동의보감의 비교 연구. 韓國醫史學會誌. 21卷2
號. 2008. pp.135-147.

5) 이정화, 안상우, 제중신편 「藥性歌」의 서지적 고찰. 대한본초학회
지. 제24권3호. 2009.9. pp.1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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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 材 名

滑石 檳榔 五倍 瞿麥

雀卵 蛇退 瓜蔞仁 射干

鶴虱 豨薟 覆盆子 郁李仁

伏龍肝 穿山甲 蚯蚓 磁石

靑礞石 花蘂石 代赭石 비麻子

雄雞 羊肉 猪肉 牛肉

螃蟹 鷄內金 萹蓄 熊膽

蘇合香 安息香 檀香 膃肭臍

鹿角臍 仙茅 夜明砂 蓽撥

鯉魚 鯽魚 犬肉 芡實

藕 龍眼 茅根 柿子

石榴皮 陳倉 萊菔子 芥菜

砂糖 飴糖 麻油 白菓

胡桃肉 梨 榧實 菉頭

大棗 鰻鱺魚 鱔魚 蟾蜍
蛤蜊肉 田螺 桑椹子 胡痲仁

兔肉 白鵝肉 鴨肉

〈表 2-1〉 『壽世保元』에만 수록된 藥材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濟衆新編』에서의「養老」

項目처럼 독립된 項目으로 표출되어 노인의 병을 치료함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는 조선의 의학문

헌 중 『濟衆新編』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濟衆新編』 卷 7에 실린 「養老」는 전체 내용을 新增
하였다고 표기되어 있다. 그 내용을 조사하여 보니 그 중

한 가지 處方인 ‘五果茶’는 俗方7)에 전하는 것을 인용하였

으며, 그 외의 처방은 康命吉 자신의 經驗方을 新增한 것으

로 보인다. 「養老」의 내용은 크게 ‘老人血衰’과‘老人保養’ 

두 가지로 나누어져있다. ‘老人血衰’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병을 밝히고 있고, 이어 바로 ‘老人保養’에서는 노인

들에게 쓴 약과 독한 약을 써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기술

하고 있으며, 노인이 허약해지면 된죽으로 영양을 보충하여

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養老」에는 22개의 處方이 나오는

데 이중에 50%인 11개는 粥으로 된 處方으로 앞서 기술하

고 있는 ‘老人保養’의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養老」항

목에 기술되고 있는 22개의 처방을 정리하면 〈表 1-1〉

같다.

그렇다면 『濟衆新編』에서 「養老」부분을 독립된 項目
으로 끌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한

원인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正祖 임금의 개인적 경험에 의한 내면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正祖 임금은 아버지 思悼世子의 죽음을 목격하

게 되고 이로 인해 아버지에게 효도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

였다. 그러므로 이해 대한 아쉬움과 회한이 크게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다만, 그 회한을 할아버지 英祖가 장수함에

따라 英祖의 侍奉을 통해 대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의 기사를 보면8), 英祖의 곁에서 10년 넘

게 侍奉하느라 밤에 허리띠를 풀고 잠들지 못하였다고 기

록하고 있다. 正祖는 이때 英祖를 侍奉하는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醫藥을 접하였으며 老人의 치료와 奉養에 있어 건

강한 성인과 구별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것이

고 이는 『濟衆新編』의 편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인다. 『東醫寶鑑』의 단점을 극복하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俗方과 內醫院 處方까지 공개하며 백성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하였던 正祖는 이러한 본인의 경험을 시대에 맞게

6) 황정을 먹고 오래 사는 방법, 지황을 먹고 장수하며 늙지 않게 하
는 방법, 천문동을 먹고 살과 골수를 든든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하
는 방법 등이 나열되어 있다.

7) 오과다(五果茶) 기운이 허약하고 외감으로 기침이 나는 것을 치료
한다.

8) 『濟衆新編이 완성되었다. 상이 세자로 있을 때 10년 동안 약시중
을 들면서 아침저녁으로 끊임없이 연구했던 것은 診脈에 대한 비
결과 湯藥에 대한 이론들이었다. 그리하여 이를 계기로 널리 醫術
의 이치를 탐구하여 위로는 『素問과『難經으로부터 아래로 역
대의 모든 처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골고루 열람하였다. … 하략
(正祖 52권, 23年(1799 己未 / 淸 嘉慶 4년) 12월 11일(甲午) 1번째
기사.『濟衆新編이 완성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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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편찬하는 『濟衆新編』에 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인 측면이다. 조선 후기가 되면서 각종 전란

으로부터 사회가 안정화되고 연속해서 풍년이 들어 기근도

면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함에 따라 경제가

풍족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백성들의 壽命이 연장되

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長壽를 갈망하며 老人의 保養에 마음

을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좀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老人을 치료함에 있어서 일반 성인과 老人을

구별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선후기가 되면서 藥種商들이 성황을 이루게 되고

일반 백성들도 藥材를 쉽게 구할 수도 있게 됨으로 약재를

통한 老人의 保養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가 도래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회적 풍조를 正祖 임금과 康命吉이 『濟
衆新編』에 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질병양상의 변화이다. 『濟衆新編』 간행 이전에는

急性病이나, 傳染病에 급급하여 주로 이와 관련된 의서들이

계속해서 간행되고 있다. 심지어 『東醫寶鑑』이라는 25권

25책의 대작을 편찬중인 시점에서도 앞뒤로 傳染病 관련한

의서를 편찬하고 있다. 1613년 2월 『新纂辟溫方』9)을

1613년 11월에는 『東醫寶鑑』을 1613년 12월에는 『辟疫
神方』10)을 편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傳染病이

얼마나 극심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로 이러한 傳染病의

창궐이 조금 잠잠해 지는 시기가 조선후기이다. 조선후기가

되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傳染
病도 점점 잦아들어감에 따라 이제는 건강과 수명 연장을

위한 保養의 개념이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들과 맞물려 『壽民妙詮』解題11)에서

보이는 것처럼, 正祖는 어버이를 모시는 자는 반드시 의술

을 익히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은 崇儒의 한 면

이기도 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正祖는 英祖의 병을 10

년 넘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체험한 지식과 효의 근본이념

을 『濟衆新編』에 투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正祖 임금의

뜻을 잘 알고 있던 康命吉은 「養老」를 독립 項目으로 끌

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養老」항목의 독립은 正祖
와 康命吉의 합작품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濟衆新編』의 「養老」 項目의 독립은 단순히

한 項目을 추가한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당시 사회적 요인

과 질병사적 측면 또 正祖의 의료정책과 효에 대한 관념이

녹아들어 표출된 것이라 여겨진다. 『東醫寶鑑』이 건강지

식을 보편화시키기 시작했다면, 『濟衆新編』은 인구 증가

와 생명이 연장으로 인한 만성병, 노인성 질환 등에 주목하

는 보양의 개념, 그리고 민중의료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시

점으로 보인다.  

2. 『濟衆新編』의 「藥性歌」

「藥性歌」12)란 한의학에서 쓰이는 개별 藥材의 性味와

效能을 4언4구 또는 7언2구 등의 漢文歌詞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誦讀하기 쉽도록 한 것을 일컬었으며, 이는 실용적

이고 대중적인 本草지식의 최고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歌訣형식은 한의학의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었

는데, 經穴 經絡의 流注를 歌訣로 만들어 기억하기 용이하

게 한 經穴歌와 湯劑의 약물구성을 歌訣로 만든 湯頭歌訣 
등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藥性歌」가 가장 대중적이고

실용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13) 

이 「藥性歌」는『濟衆新編』이 간행된 지 2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의사가 임상에서 진료행위를 할 때 處方을

하고 약을 제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광범위하

게 이용되고 있으며, 교육용으로 한의과대학과 한약학과 학

생들이 本草의 藥性과 主治, 效能 등 관련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암기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 「藥性歌」는 당시의

대표 의서였던 『東醫寶鑑』에도 없는 내용으로 실용성과

간편성을 추구하며 기획된 『濟衆新編』 간행의 목적을 엿

볼 수 있다. 또한 『濟衆新編』은 「藥性歌」가 실린 최초

의 관찬의서였으며 이후 편찬되는 많은 의서에 영향을 미

9)『新纂辟溫方』은 온역 즉 傳染病 치료에 관한 의학책이다. 광해군
4년(1612)에 관북지방에서 傳染病이 발생하여 전국에 번지므로
이듬해『簡易辟瘟方』을 간행, 배포하였으나, 그 내용이 엉성함
을 염려하여, 선조임금의 건강과 병을 돌보던 어의 허준(1546∼
1615)에게 다시 명하여 편찬하게 하여 간행, 배포하였던 것이
다.(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보물 제1087호)

10)『辟疫神方』은 傳染病 치료에 관한 의학책으로서 광해군 5년(1613)
봄부터 傳染病이 돌아 죽는 이가 많아지자, 선조임금의 병과 건
강을 돌보던 어의 허준(1546∼1615)이 왕명을 받아 이 책을 저
술하여 내의원에서 간행한 것이다. 책의 끝에는 간행기록이 있
고, 표지 뒷면에는 내사기(內賜記:임금이 신하들에게 책을 내리
면서 쓴 언제 무슨 책을 누구에게 준다는 기록)가 있다.(서울대
학교 규장각 소장. 보물 제1086호)

11) 醫는 群生을 구제하는 것이므로 事親子(어버이를 모시는 아들)가
가히 醫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醫가 어찌 천한 것이겠는가. 우
리 東方風俗이 方術(방법과 기술)에 종사하기를 부끄러워한다.
이것이 어찌 崇儒의 소이겠느냐. 醫도 또한 儒術 중의 일단이다.
(正祖대왕 저, 신승운 역, 국역 홍재전서, 민족문화추진회, 2000.
pp.26-29. 壽民妙詮 解題.)

12)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 「藥性歌」란 藥材의 性質과 效能을 읊
은 漢詩라고 정의하고 있다.

13) 이정화 ․ 안상우, 전게논문. pp.1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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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藥 材 名
黃連 貝母 烏藥 枳殼
白蔲 藿香 檳榔 腹皮
猪苓 丹參 防己 栢子
益智 甘松 大茴 附子
川烏 木香 沈香 丁香
砂仁 肉桂 桂枝 吳茱
肉蔲 草蔲 訶子 草果
良薑 白芥子 甘遂 芫花
莪朮 五靈 蘇木 薑黃
全蝎 殭蠶 木鼈 花蛇
款花 密蒙 犀角 山豆根
練根 巴豆 胡黃 使君

赤石脂 石斛 破古紙 蓯蓉
杜仲 巴戟 龍骨 胡巴
練子 萆薢 乳香 沒藥
阿魏 水銀 靈砂 砒霜
雄黃 琥珀 血竭 龍腦
蘆薈 䃃砂 硼砂 朱砂
胡椒 蓽澄茄 穿山甲 靑礞石

花蘂石 蘇合香 仙茅 蓽撥
龍眼 砂糖        茘枝(新增)

〈表 2-2〉 『濟衆新編』「藥性歌」 중 ‘唐’ 표시 藥材

치고 있다. 『濟衆新編』「藥性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의학 문헌으로는『醫宗損益』,『醫鑑重磨』, 『方藥合
編』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분석하고 그 수용과 변천에 대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濟衆新編』「藥性歌」 분석

 조선시대『濟衆新編』의 「藥性歌」는 중국에서 간행된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을 수용하여 처음 등장하게

된다. 『濟衆新編』「藥性歌」는 저자 康命吉이 밝히고 있

듯이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에서 303수를 빌려오고, 

새로 83수를 신증하여 총 386수를 수록하였다. 

『萬病回春』은 명나라 龔延賢에 의해 1587(萬曆 50)년 편

찬된 의서로 卷1에 「藥性歌」가 있으며, 240종의 藥材가 4

언4구 16자씩 가결형식을 띠고 수록되어 있다. 이 「藥性
歌」는 藥材별로 性味, 效能을 서술하고, 작은 글씨로 主治, 

副作用, 禁忌, 異名 등의 주석이 달려있다. 『壽世保元』은

명나라 龔延賢에 의해 1600년대 초 편찬된 의서로 卷1「本
草藥性歌括」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400종의 藥材가 4언4구

16자씩 가결형식을 띠고 수록되어있으며, 藥材별로 性味, 

效能, 主治, 副作用, 禁忌 異名 등을 서술하고 있다. 『壽世
保元』「藥性歌」는 『萬病回春』의 저자 龔延賢의 저작으

로 먼저 간행된『萬病回春』과 수록 藥材도 비슷하고 순서

도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몇몇 글자가 다르며, 주석이 좀

적고 藥材수가 『萬病回春』보다 160종 늘어나 400수의

「藥性歌」가 수록되어 있다. 

『濟衆新編』 「藥性歌」에서 차용한 303수를 『萬病回
春』과『壽世保元』두 문헌에서 항목별로 비교하여 보니, 

『壽世保元』에 없는 藥材는 총 7종으로 川芎, 芒硝, 蓮肉, 

杜仲, 胡巴, 虎骨, 蓽澄茄이며 그 외 296종의 藥材는 『壽世
保元』에 수록된 藥材였다. 그 수록 순서 또한 초반에는

『壽世保元』의 순서와 거의 비슷하나 중반 이후 순서가

바뀌어 수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濟衆新編』

「藥性歌」 중 『萬病回春』에서 인용한 藥材를 보면, 人蔘 
～ 生薑까지 236종의 藥材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전체 인

용 藥材 수 303수 중 67수를 제외한 236종의 藥材가 『萬病
回春』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濟衆新編』「藥性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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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名 形式 刊行時期 種數 特徵 著者

醫學入門 7언4구(28자) 1575 749
- 卷2,3 本草總括
- 중국의서

李梴
萬病回春 4언4구(16자) 1587 240

- 卷1「藥性歌」
- 중국의서

龔延賢

壽世保元 4언4구(16자)
1600
년대초

400
- 卷1「本草藥性歌括」
- 중국의서

龔延賢

濟衆新編
4언4구
(16자)

1799 386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의 가결 303수를 초하고 83수를 증보
함.
-우리나라 관찬 의서 중 최초로 「藥性歌」 수록

康命吉

醫宗損益附餘
4언4구
(16자)

1869 514
-『壽世保元』 360수, 『濟衆新編』 81수 인용,
신증 73수

黃道淵

方藥合編
7언2구
(14자)

1884 514
-상단에 손익본초를 두고 총 514종 수록
-향약명을 붙이고 외국산 약재 이름을 음각 표시

黃泌秀,
黃道淵

東武遺稿
4언4구
(16자)

1890～1894 308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에서 각각 28종 약물을 18종의 「藥性
歌」로 설명

李濟馬

醫鑑重磨
4언4구
(16자)

1922 252
-補藥, 和藥, 熱藥, 寒藥, 散藥, 收藥, 通藥, 瀉藥, 食補로 분류하고 「藥性
歌」 수록

李奎晙

舟村新方
4언4구
(16자)

1930 389
-『濟衆新編』 「藥性歌」를 그대로 옮겨 기재하고 3종(鴉片, 金桂, 石
油)의 약재만을 추가함

申曼

〈表 2-3〉 『濟衆新編』「藥性歌」의 수용과 변천

중 『壽世保元』에만 있고 『萬病回春』에는 나타나지 않

은 藥材는 총 67종을 살펴보면〈表 2-1〉과 같다. 

이를 종합하면, 『濟衆新編』에 인용된「藥性歌」303수

중 229종의 藥材는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에 공통

수록된 藥材이며, 『壽世保元』에만 수록된 약재는 67종, 

『萬病回春』에만 수록된 약재는 7종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濟衆新編』의 「藥性歌」는 주로 『壽世保元』의

「藥性歌」를 인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濟衆新編』에서 康命吉이 新增한 「藥性歌」는 83

수로 이는 주로 음식물과 관련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新增한 83수의 藥材 중에는 荔
枝 한 종만이 唐藥이고 모두가 鄕藥이다. 이처럼 新增한

「藥性歌」는 朝鮮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鄕藥으로 새로

운 「藥性歌」를 추가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보아 활

용하게 하였다. 『濟衆新編』「藥性歌」에 당약이라고 표기

한 藥材는 전체 386종 중 83종으로 그중 1종만이 新增한 藥
材에 속해 있고, 나머지 82종의 藥材는 기존의 『壽世保
元』과 『萬病回春』에 수록된 것이다. 『濟衆新編』「藥性
歌」에서 唐材로 표시된 약재를 살펴보면 〈表 2-2〉와 같

다.

또,『濟衆新編』「藥性歌」 총 386수중 76%인 275종이

唐藥 鄕藥 관계없이 한글명이 疏註되어 있어 백성들이 읽

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글 표기가 가능한 경

우 모두 鄕藥명을 표기함으로써 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壽世保元』과 『萬病回春』의 「藥性歌」를 인용한 303

수 중 唐材임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소주 되어있는 藥材가 7

종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흰계/白芥子, 다목/蘇木, 누에

죽어니/殭蠶, 산므애얌/花蛇, 셕곡풀/石斛, 룡의/龍
骨, 멸앳불휘/萆薢’이다. 또한 康命吉이 新增한 藥材 중 유

일한 唐材인 荔枝의 경우도 ‘례지’라고 한글 표기가 疏
註 되어있다. 이로써 『濟衆新編』 「藥性歌」 수록 藥材중

唐材이지만 한글로 疏註 되어있는 藥材는 8종임을 밝힌다. 

이는 중국의 문헌을 차용하여 「藥性歌」를 수록하였지만

이를 수용하여 발전시키고자 했던 저자 康命吉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2)『濟衆新編』 「藥性歌」의 수용과 변천

조선의 의학 문헌에 「藥性歌」가 본격적으로 수록되기

시작한 것은 『濟衆新編』 간행 이후이다. 『濟衆新編』이

후 조선후기에 간행된 醫書 중 「藥性歌」가 수록된 문헌

을 살펴보면, 『醫宗損益附餘(1869)』, 『方藥合編(1884)』, 

『東武遺稿(1890～1894)』14),『舟村新方(1930)』,『醫鑑重磨
(1922)』15)『入門醫鑑本草總括(19C말)』16)『若山好古腫方撮
14) 『동무유고』「藥性歌」는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에서 각

각 28종 약물을 18종의 「藥性歌」로 설명한 독특한 양성 설명
법으로 동무의 저작물이며, 저술시기는 동의『壽世保元』 갑오
본을 작성하기 직전이나 그 무렵인 동무 나이 50중반(53-57세)
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5) 조선 후기의 한의학자 석곡(石谷) 이규준(李圭晙:1855~1923)이 엮
은 의학서. 목판본(木板本). 6권 3책. 평소 저자가 주창하던 扶
陽論과 氣血論에 상통하는 부분을『東醫寶鑑』중에서 발췌하여
간행한 것이다.

16) 한의고전명저총서(URL:http://jisik.kiom.re.kr)참고. 『入門醫鑑本草
總括』은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 나오는 「藥性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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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材名 『濟衆新編』 한글 疏註 『東醫寶鑑』 한글 疏註

黃芪 단너 불휘 너삼불휘

川芎 궁궁 궁궁이

紫蘇 조기 소기

蓮肉 련밤 년밤

龍骨 룡의 뇽의

鹿茸 사슴의 사 곤내민

虎骨 갈범의 갈버믜

麝香 국놀의 국놀의

牛黃 속애난우황 소개난우황

石蜜 빗흰

紫河車 식나안 식나안

童便 아희오좀 오좀

瞿麥 셕쥭화 셕듁화

蠡魚 가믈치 가모티

竹筍 쥭슌 듁슌

〈表 2-5〉『濟衆新編』과 『東醫寶鑑』의 藥材 한글 疏註

要(1800년대)』17)등이 있다. 조선의 「藥性歌」에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藥性歌」 수록 醫學文獻 3종
과 조선후기에 간행된 「藥性歌」 수록 醫學文獻을 간행시

기 순으로 정리하여 그 수용과 변천을 살펴보면 〈表 2-
3〉과 같다.   

『濟衆新編』에서 시작된 「藥性歌」는 조선후기 실용주

의와 편리성으로 인하여 널리 유행하게 되며 이는 후대 간

행되는 여러 의학문헌에 「藥性歌」를 수록하게 하는 결과

를 가져온다. 朝鮮의 「藥性歌」는 중국에서 刊行된 醫書의

영향을 받았으며 朝鮮의 醫學文獻에서의 직접인용은 『濟
衆新編』에서 『壽世保元』과 『萬病回春』의 「藥性歌」

를 수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그 이전에 이미

가결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醫學入門』을 통해 「藥性
歌」를 접하고 있었을 것이다. 『醫學入門』은 전체가 가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內集 卷2～3의 본초총괄부분에

749종의 藥材가 7언4구 28자의 「藥性歌」형태로 수록되

어 있다. 

『醫學入門』은 『東醫寶鑑』은 물론 『濟衆新編』등 조

선에서 간행되는 많은 의서에 인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

유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선 의서의 「藥性歌」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

실이 문헌에 기록되어 나타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濟衆新編』「藥性歌」로 그 인용 사실을 강명길이 직접

기록하고 있다. 

『濟衆新編』 이후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조선의 의학문

헌은 『醫宗損益附餘』18)이다. 『醫宗損益附餘』에 수록된

「藥性歌」를 『濟衆新編』의 「藥性歌」와 비교하면, 전체

514수 중 『壽世保元』에서 360수를, 『濟衆新編』에서 81

수를 인용하고, 73수를 신증하고 있다. 이는 『濟衆新編』 

「藥性歌」에서 신증된 83수 중 凡諸魚鮓19), 凡諸魚膾20) 

2수만을 제외하고 모두를 수용한 것으로 『濟衆新編』 의

「藥性歌」가 『醫宗損益附餘』에 그대로 수용되었다고 하

여도 과언이 아니며,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21)

이후 「藥性歌」는『方藥合編』22)으로 연결된다. 그 구성

분야별로 나누어 초록한 것이다. 이 책은 病原을 治濕門, 治燥
門, 治寒門, 治風門, 治熱門, 治瘡門, 食治門등 7개門로 분류하고,
그 병증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藥材를 배열하였다. 그리고 그
藥材마다 약성을 노래형식으로 밝히고 있다.

17) 한의고전명저총서(URL:http://jisik.kiom.re.kr)참고.『若山好古腫方
撮要』는 조선후기 저술된 종기치료 전문의서. 본문의 내용은
먼저 사람의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頭, 面, 耳, 顔, 口, 脣 등
으로 項目을 나누어 인체부위에 따라 발생하는 피부과 병증[종
기]을 기술하였고 다음으로 癰疽, 發背, 惡瘡, 浸淫濕瘡, 風疹 등
대표적인 피부질환을 나열하였다. 각 項目에는 대표적인 단방약
물과 치료방법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320여 藥材에 관한 「藥
性歌」가 있다.

18) 『醫宗損益』은 1868년(高宗 5) 黃度淵이 저술하여 간행한 醫書이
다. 12권 6책, 부록 1책의 목판본으로 1855년에 그가 저술한 『附
方便覽』을 더욱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한 것이다. 『醫宗
損益附餘』는 『醫宗損益』의 일부로 편집되었으나, 겉표지의 제
목과 권수제가 따로 『醫宗損益附餘』라고 명기되어 있어 독립된
책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19) 凡諸魚鮓 性平味甘 難云無毒 不益脾胃
20) 凡諸魚膾 溫而甘味 喉中氣結 心下酸水
21) 이정화․안상우, 전게논문. pp.150.
22) 1884년 黃道淵(1808∼1884)의 아들 黃泌秀가 黃道淵의 저서『醫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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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名 發行年度 형식 人蔘의 「藥性歌」 人蔘의 疏註

濟衆新編 1799 4×4
人蔘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營養衛

삼 肺中實熱並陰虛火動勞嗽吐血 勿用肺虛氣短少氣虛喘煩熱
去蘆用之 反藜蘆忌鐵

醫宗損益附餘 1869 4×4
人蔘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營養衛

심 生凉熱入手太陰氣巾之血 以細神密封徑年不蛀 …중략…
尾主下氣同橘薑服 葉主産後感胃同白吉更服(俗方)25)

方藥合編 1884 7×2
人蔘味甘 補元氣
止渴生津 調榮衛

심 人蔘甘溫 補五臟, 止渴調中 利濕痰, 明目開心 通血脈, 安魂
定魄 解虛煩

入門醫鑑本草總括 19C말

4×4
人蔘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性微溫味甘無毒一云微苦主五臟不足定魂魄安精神明目開心蓋智
療虛損止癨亂嘔噦治肺痿吐膿消痰 …하략26)

7×4
人蔘甘溫補五臟 明目開心通血脉
止瀉調中利濕痰 安魂定魂鮮虛煩

無毒浮而升陽主補五藏隨本藏藥爲使以升麻引則瀉肺脾中火邪以
補上升之氣 …하략27)

醫鑑重磨 1922 4×4
人蔘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人蔘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合去蘆用反藜蘆, 畏黑豆

舟村新方 1930 4×4
人蔘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肺中實熱, 竝陰虛火動, 勞嗽吐血, 勿用. 肺虛氣短, 少氣虛喘,
煩熱, 去蘆用之. 反藜蘆, 忌鐵

〈表 2-4〉人蔘에 대한 문헌별 「藥性歌」 비교

을 보면 책의 상단에 「損益本草」를 두어 총 514종의 약

물을 식물성 藥草에서 광물성 약물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배열하여 찾기 쉽고 외우기 쉽게 「藥性歌」를 수록하였다. 

7언2구 14자로 구성하여 앞서 간행된 『濟衆新編』이나

『醫宗損益附餘』에 비해 더욱더 간결함을 추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23) 이 『方藥合編』의 「藥性歌」는 현재까

지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藥性歌」이기도 하다. 

이어『東武遺稿』24)에서는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
人으로 구분하여 308수의 약성가를 4언4구(16자)의 형식

으로 기술하고 있다. 뒤 이어 1922년 석곡 이규준에 의해

『醫鑑重磨』의 맨 끝에 약성가가 수록되어있다. 『醫鑑重
磨』의 「藥性歌」는 252수로 전체 약성을 補藥, 和藥, 熱
藥, 寒藥, 散藥, 收藥, 通藥, 瀉藥, 食補로 분류하여 수록하

고 있다. 

가장 최근 간행된 「藥性歌」 수록 의학문헌으로 『舟村
新方』28)을 들 수 있다. 이 鉛活字本 『舟村新方』은 3권2

책으로 되어 있으며 총 129개의 項目으로 이루어져 있다. 

卷3 大人編의 맨 마지막에 「藥性歌」라 項目을 두고 수록

하고 있다. 그 수록 藥材를 『濟衆新編』 「藥性歌」와 비

교하면, 『濟衆新編』의 「藥性歌」 386수의 순서나 藥材
를 모두 그대로 수용하고 여기에 鴉片, 金桂, 石油 3종을

추가해 389수의 「藥性歌」가 실려 있다. 이는『濟衆新
編』 초판 간행이후 131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濟衆新編』의 「藥性歌」를 그대로 답습하고 3종만을 추

가할 뿐이다. 이처럼 『濟衆新編』은 20C 발행되는 의서에

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濟衆新編』 「藥性歌」는 조선후기

醫書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형식의 변화 또는 수록 약재

의 변화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濟

衆新編』의 「藥性歌」를 수용하면서 이에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濟衆新編』 「藥性
歌」의 맨 첫머리에 실려 있는 人蔘을 대표 藥材로 하여, 

각 醫書별로 「藥性歌」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表 2-4〉와 같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醫書는 4언절구 16자의 기존 형

活套』와 『醫宗損益』을 합본하여 새로운 체제로 엮은 것에 證脈
要訣 등 10여 항을 증보하여 『方藥合編』을 만들었다. 실제 임상
치료 시 꼭 필요한 사항들이 집찬되어 있어 실용의서로서 그 가치
가 높으며 현재도 한의사들이 꼭 상비하는 책이다.

23) 이정화․안상우, 전게논문. pp.150.
24) 東武遺稿(1890～1894)
25) 심 生凉熱入手太陰氣巾之血 以細神密封徑年不蛀 反藜蘆畏五靈脂皂
角黑豆紫石英忌鐵 補氣須用人參血虛亦須用之 人參補五臟之陽沙參
補五臟之陰 囬元氣於無何有之鄕 得升麻瀉肺脾火得茯苓瀉腎火得麥
門冬生脉得乾薑補氣得茋甘除大熱瀉陰火又瘡家聖藥(本草) 焙用(備
要) 蘆弱者以參蘆代瓜蔕痰畜胸中參蘆湯加竹瀝吐之(本草) 尾主下氣
同橘薑服 葉主産後感胃同白吉更服(俗方)

26) 性微溫味甘無毒一云微苦主五臟不足定魂魄安精神明目開心蓋智療虛
損止癨亂嘔噦治肺痿吐膿消痰△人蔘動肺火凡吐血久嗽面黑氣寒血虛
陰虛之人勿用代以沙蔘可也△人蔘苦微溫補五臟之陽沙蔘苦微寒補五
臟之陰△夏月多服使發心痃之患△人足太陰脾經△與細辛密封則千年
不懷

27) 無毒浮而升陽主補五藏隨本藏藥爲使以升麻引則瀉肺脾中火邪以補上
升之氣以伏令引則瀉腎中火邪以補下焦元氣一切勞傷肺脾陽氣不足喘
促氣短最妙惟陰虛火嗽者㥀用止渴者生津也調中者安脾助胃去暘胃中
冷心痛兼消痰涎定喘消積明目開心入手太陰而能補陰火乃氣中之血藥
也故生脉散及表藥疽瘡藥中多用者取其通經而走表也與黃芪同用則助
其補表與白朮同用則助其補中與熟地同用而左以伏令則助補下焦而補
腎△去芦用之反藜芦惡鹵醎

28) 『舟村新方』의 저자 申曼(1620～1669)1)은 조선중기의 학자로 자
는 曼倩 호는 舟村이며 시호는 孝義이다. 현재 전하고 있는 『舟
村新方』은 1930년 옥천에서 발간된 鉛活字本, 서울대학교 규장각
의 筆寫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筆寫本 1책이 있다. 鉛活字本과
筆寫本은 저자가 같다고 보기 힘들만큼 서로 다른 편제를 띠고,
목차나 내용에서도 공통된 곳이 아주 두드러진다고 볼 수 없다.
鉛活字本 『舟村新方』은 원작인 筆寫本에 「藥性歌」를 덧붙여
새롭게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한독의약박물관에 소
장되어 있는 1930년 발행의 鉛活字本『舟村新方』을 분석 대상으
로 한다.



한국의사학회지 제22권 2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2, No. 2

- 107 -

藥 材 名

藥材名 濟衆新編 한글疏註 藥材名 濟衆新編 한글疏註

槐花 회화나모 烏賊魚 오증어

火麻 삼 魴魚 방어

生薑 강 鮫魚 사어

雄雞 수 小八梢魚 락뎨

羊肉 양의고기 鰱魚 련어

猪肉 돗 고기 白魚 어

牛肉 고기 海蔘 믜

鷄內金 의멀더구니속에누른겁플 瓦壟肉 강요쥬

萹蓄 온마답 海帶 다 마

熊膽 곰의 昆布 곤포

犬肉 고기 鹿角菜 쳥각

藕 련슌 茘枝 례지

石榴皮 셕류불휘겁질 李實 외얏

麻油 참기름 南瓜 호박

榧實 비 黃梅 강나모

桑椹子 오듸 煙草 담

兔肉 토 고기 黃梅 강나모

鴨肉 오리고기 煙草 담

雀卵 참새알

〈表 2-6〉『濟衆新編』에 있으나 『東醫寶鑑』에는 없는 한글 疏註 藥材

식에서 7언2구 14자의 형식으로 더욱 간결성을 추구하며

등장한 『方藥合編』라 할 수 있으며, 『入門醫鑑本草總
括』에서는 4언절구(16자)와 7언절구(28자)가 동시에 기

술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인용하는 藥材의 疏
註의 경우는 각 문헌별로 독창적으로 설명되고 있음을〈表 
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濟衆新編』「藥性歌」에 나타난 한글 疏註 분석

『濟衆新編』「藥性歌」에는 386종의 전체 약재 중 76%인

275종의 약재에 한글이 疏註 되어있다. 이 한글 표기에 주

목하여 향약에 나타난 한글 표기를 살펴보기 위해 『濟衆
新編』 「藥性歌」를 중심으로 『東醫寶鑑』에 수록된 鄕
藥의 한글표기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는 『濟衆新編』이

『東醫寶鑑』을 底本으로 하여 편찬한 의학문헌이기 때문

에 「藥性歌」에 나타난 藥材의 한글 疏註를 분석함에 있

어서 『東醫寶鑑』의 향약 표기와 비교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濟衆新編』과 『東醫寶鑑』의 한글표기가 다

르게 나타난 경우는 대략 147종이다. 이는 186년이라는 간

행 시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실용화 대중화를

추구한 『濟衆新編』의 간행목적과도 연결된다 하겠다. 이

에 대한 확인을 위해 약 147종의 10%인 15건을 예로 들어

『濟衆新編』와 『東醫寶鑑』에서 쓰인 藥材의 한글표기를

정리하면 〈表 2-5〉와 같다. 

가장 두두러진 현상으로는 아래아()의 변화가 시작되었

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藥材에서는 ‘아’로 바뀌어 있고

또 다른 藥材에서는 그대로 ‘’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가 ‘아’로변해가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인다. 또한

『東醫寶鑑』의 ‘년밤’이『濟衆新編』에서는 ‘련밤’으로두

음법칙이일어나고 있으며, ‘듁순’에서 ‘쥭슌’으로변화하는

구개음화 현상도 나타난다. 또한, ‘피마자’를 『東醫寶鑑』

에서는‘아가리’, 『濟衆新編』에서는‘비마’로변화하는

등 17세기 한글표현이 18세기 한글의 특징들을 많이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은 일률적으로 획일화되어

정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현대의 한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모습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東醫寶鑑』에서는 藥材명이 한글로 疏註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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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나 『濟衆新編』에서는 藥材명이 한글로 疏註 되어있

는 경우는 약 35종에 이르며 이를 살펴보면 〈表 2-6〉과

같다. 

『濟衆新編』의 藥材에 한글 疏註가 더 많이 표시된 이유

는『東醫寶鑑』은 17세기에 간행되었으며 『濟衆新編』은

18세기에 간행됨으로서 이 시기에는 한글의 사용이 더 빈

번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濟衆新編』의 간행 목적인

鄕里에서도 한번 읽기만 하면 모두 이해할 수 있게 편찬된

까닭에 모든 백성들이 보기 편하게 한글 표현이 가능한 藥
材의 경우 모두 한글로 藥材명을 표기하고 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약재의 한글 疏註는 鄕藥의 한글 표기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며 『濟衆新編』에 표기되어있

는 판본별 鄕藥의 한글 疏註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후에

좀 더 자세히 진행하고자한다. 

Ⅲ. 결  론

『濟衆新編』은 『東醫寶鑑』 단점을 극복하고 시대의 변

화에 따른 새로운 疾患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處方들을

補强하여 새로운 醫書를 편찬하고자 간행된 醫書이다.『濟
衆新編』의 특징으로 조선의 醫學文獻에서 처음 獨立項目
으로 表出되는 「養老」와 「藥性歌」를 통해 그 特性을

밝히었다. 권 7의 「養老」는 正祖의 孝에 대한 소신과 民
衆醫療를 실현하려는 醫療政策을 잘 알고 있던 康命吉과

正祖의 합작으로 전체 내용이 모두 新增된 것이다. 「養
老」에서 기술되는 22개의 處方 중 11가지 處方은 粥에 의

한 處方임을 살펴보았다.  

1799년 간행된 『濟衆新編』의 「藥性歌」를 분석한 결

과,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萬病回春』과 『壽世保元』

에서 303수를 인용하고, 83수를 저자 康命吉이 新增하여

수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인용된 303수 중 296수의 「藥
性歌」는 『壽世保元』의 「藥性歌」에서 인용하였고 7종

만이 『萬病回春』에만 존재하는 「藥性歌」이다. 그러므로

『濟衆新編』은 주로 『壽世保元』의 「藥性歌」를 인용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濟衆新編』 「藥性歌」 총 386수 중

76%인 275종이 한글명이 疏註 되어 있으며, 唐藥이라고

표기한 약재는 전체 386종 중 83약재로 1종은 新增한 약

재에 있고 나머지 82종의 약재는 인용된 「藥性歌」이다. 

『濟衆新編』의 「藥性歌」는 조선후기 의학문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藥性歌」에 나타난

藥材의 한글 疏註를 『東醫寶鑑』에서의 표현과 비교하여

살펴본바, 약 35종의 경우는 『濟衆新編』에는 있으나 『東
醫寶鑑』에는 한글 표현이 되어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

러한 약재의 한글 疏註의 기술은 중국의 문헌을 이용하여

「藥性歌」를 수록하지만 이를 자기화하려한 저자의 哲學
과 백성들에게 쉽게 이용되기를 기대하며 기획한 刊行 目
的과 부합하는 것이다.『濟衆新編』 刊行이후 朝鮮後記 醫
學文獻에 「藥性歌」 수록 문헌이 계속해서 간행되고 있으

며 『濟衆新編』의 「藥性歌」는 우리나라 官撰醫書 중 최

초로 「藥性歌」를 수록함으로써 「藥性歌」의 기본 바탕

을 이룬 중요한 문헌으로 그 가치가 결코 작지 않음을 밝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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